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옛날 한 부자가 살았다. 그에게는 아내와
다섯 명의 딸이 있었다. 그의 아내가 여섯
째를 임신했을 때 그 부자는 갑작스럽게
죽고 말았다. 그 나라에서는 가장이 죽고
재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없으면, 모든 재산
을 나라에 바쳐야만 했다. 그의 딸들은 생
각했다.
“어머니가 임신 중인데 아직 아들인지
딸인지 모른다. 만약 아들이 태어난다면 우
리 집 재산은 모두 동생의 것이다.”
딸들은 왕에게 찾아갔다.

“지금 어머니가 임신 중입니다. 만일 딸
이 태어나면 모든 재산을 임금님께 바쳐야
하나, 아들이 태어나면 그가 재산의 주인이
돼야 합니다. 어머니가 해산할 때까지 조금
만 기다려 주십시오.”
왕은 딸들의 청을 수락했다. 몇 달이 지나

부자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다. 그런데 태어

난 아이는 눈 귀 코 혀 손과 발이 없고, 몸통
에 음경만 있을 뿐이었다. 딸들을 왕에게 찾
아가 이 사실을 고했다. 왕은 생각했다.
“눈 귀 코 혀 손과 발이 있어야 하는 것
이 아니라, 남자여야만 부모의 재산을 물려
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….”
결국 왕은 딸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재산

을 나라에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.
이 사실은 온 마을에 퍼져나갔고, 이웃에
사는 한 여자는 부처님을 찾아가 이 사실
에 대해 물었다. 
“부처님 어찌하여 눈 귀 코 혀 손과 발도
없는 사람이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
니까?”
부처님이 말씀하셨다.
아주 먼 옛날 단야세질과 시라세질 형제

가 살았다. 형인 단야세질은 어릴 적부터
정직하고 성품이 올 곧기로 온 나라에 소문
이 자자했다.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단야세
질을 신뢰하고 좋아했다. 단야세질의 어진

성품은 왕에게까지 알려져, 왕은 단야세질
에게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판결을 맡겼다. 
어느 날 그의 아우 시라세질이 단야세질

을 찾아와 말했다.
“얼마 전 한 상인이 제게 많은 돈을 꾸었
습니다. 그 상인은 바다에서 돌아오면 돈을
갚는다고 했습니다. 저는 지금 병에 걸려
몸이 쇠약하니, 만약 제가 잘못되더라도 아
들이 꼭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형님이 증인
이 돼 주십시오.”
얼마 후 동생 시라세질은 세상을 떠났다.

돈을 빌렸던 상인도 바다에서 돌아오게 됐
다. 시라세질의 아들은 그 상인이 바다에
나가 많은 금은보화를 발견해 돌아왔다는
소문을 듣고 상인을 찾아갔다. 
“제 아버지께 빌려 간 돈을 갚아주십시
오.”
상인은 바다에 나갔다 돌아온 사이, 이자

가 붙어 갚아야 할 빚이 훨씬 많아졌다는
사실을 알고 있었다. 상인은 시라제질의 아
들에게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말 한 뒤, 단
야세질의 아내를 찾아갔다. 상인은 단야세

질의 아내에게 금 10만 냥을 주며 단야세
질에게 자신이 돈을 빌려가지 않았다고 증
인해 달라 부탁했다. 단야세질의 아내는 고
민 끝에 단야세질에게 말했다.
“지금 상인이 저에게 찾아와 자신의 편
에서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. 이번 한
번만 상인의 편을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
까?”
단야세질은 아내의 말에 크게 화를 내며

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. 상인
은 아내에게 더 큰 돈을 주며 다시 부탁했
다. 아내는 다시 단야세질에게 말했다.
“아이들이 지금 건강도 좋지 않은데, 약
을 살 돈도 없습니다. 제발 이번 한 번만 저
의 부탁을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”
단야세질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. 결국 시

간이 흘러 판결의 날이 다가왔다. 시라세질
의 아들은 단야세질에게 말했다.
“큰아버지, 저 사람은 예전에 저희 아버
지에게 돈을 빌려갔습니다. 큰아버지께서

는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셨으니, 저 자가
저에게 돈을 갚도록 판결을 내려주십시오.”
단야세질은 조카에게 말했다.
“미안하지만 나는 그런 광경을 지켜본
일이 없고, 이런 사실도 모른다.”
시라세질의 아들은 단야세질의 말에 크

게 화를 냈다. 
“이 나라에서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사
람이 어떻게 조카에게 거짓말을 한단 말입
니까. 큰아버지의 죗값은 다음 생에서라도
꼭 치룰 것입니다.”
부처님이 말씀하셨다.
“지금 부잣집에서 태어난 그 남자아이는
과거 단야세질의 모습이다. 한 번의 거짓말
로 인해 지옥에 떨어져 고통 받아 몸통만
있는 채로 태어난 것이다. 다만 평소 남들
에게 보시하는 것은 좋아해 부잣집에서 태
어났다. 그러니 함부로 악행을 저질러서는
안 된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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